
주신 은혜대로 살기 (7/10주간 교재)
롬12:3-8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결국은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증
거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모여서 힘
을 공급받고 세상을 섬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 

1)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개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신다. 평소
에는 은사가 잘 나타나지도 않고, 개발되지도 않았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힘
쓸 때 그 은사는 드러나고 개발되게 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는 각각 
다르다.(3절) 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각 지체 마다 해야 할 역할을 달리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지체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해주어야 전체 몸이 건
강하게 자라도록 하셨다.(벧전4:11) 

2) 본문에 나오는 7개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들 중에 일부분이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예측하는 차원의 은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

다. 물론 성경에도 미래를 예측하는 차원의 예언들이 있었지만,(행11:28)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어떨 것인지, 또 어떤 직장을 들어가야 하는 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사탄은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도록 역사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게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 집회만 쫒아 다니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 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은사이다. 
따라서 예언의 은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목사나 전도자나 성경 교사들이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힘이 있다. 말씀을 듣는 사
람들의 심령에 불을 던진다. 따라서 성도들도 설교자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도록 
기도해 드려야 한다.  

·섬김의 은사는 다른 지도자 옆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바나바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바울을 이끌어 주었지만 나중에는 그 자신이 바울
의 사역을 도왔다.    *디엘 무디를 도왔던 생키, 존스토트 목사님의 비서 프란시스 

·가르치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와 비슷한데 대체적으로 교사들에게 이런 은사가 필요
하다.      *신학교 시절의 교수님

·권위하는 은사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이다. 오늘날 권사의 직분도 성도들 중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고자 세워진 직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위로의 은사를 얻게 하기 위해, 먼저 자신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도 받게 하신다. 결국 또 다른 환난 받은 자
들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고후1:4)     *wounded healer(상처 입은 치유자)

·구제와 긍휼의 은사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비록 넉넉하지 않을 지라도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
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눅6:38) 땅에 재물
을 쌓아두려고 하면 좀이 슬고 도둑이 들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이 다 상급으로 
쌓임을 말씀하신다.(마6:19,20)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 밑에서는 평범한 사람도 유능한 사람이 된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잘 화합하게 한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이 리더가 될 때, 밑에 있는 사람들도 크고 공동체도 성장하게 된다.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앞장 서서 일할 때, 따르는 사람들은 그 분을 리더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가운데, 리더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3)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결국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
함이다.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 은사들을 통해 그리스도
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다.(고전14:12)

그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은사들을 구해야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은사들을 구하면 성령께서는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구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 모든 은사들은 결국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누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고전
12:11) 

·그럼으로 성도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구하되, 안주시는 것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한다. 남의 것을 부러워만 하고 자
기의 것에 대해서는 불평만 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혜대로만 살려고 하면 내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내가 
안 세워졌다고 해서 섭섭할 일도 아니다. 하나님은 세워져야 할 사람을 세우신다. 

·남의 것에 욕심내지 말고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삶이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린 성도의 삶이다.

학습 및 적용 문제:

1)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2) 본문에 나오는 7가지 은사들을 설명해보고, 그 은사들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3)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 지 살펴보고,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 지도 나

누어보자. 


